
브라질 은혜의 집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사역지의 진행 과정을 위한 관심과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아원으로 사용하던 선교관을 법정관리 하에 2018년 1년 동안 시청에서 사용을 하였는데, 
얼마나 지저분하게 사용을 했는지 마음이 편치를 않습니다.. 
12월22일 아이들이 이사를 가면서 28일 옮긴다는 서류도 결국은 새해 4일에나 옮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8일 화요일부터 대청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대청소와 내부 칠 그리고 깨진 유리 바꾸는 작업을 시작으로 보수 공사는 차차 해 나가려 합니다. 
이 작업만도 만 헤알(2천5백불)이 들어 깜짝 놀랐습니다. 2018년 한해 거의 모든 후원을 고사도 하고 끊
어지기도 해서 고민이 되기도 했으나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로 1월을 시작 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사용했
던 모든 물건들을 청소와 내부 페인트칠을 한 후 재배치도 해야 하기에 직원 두 명을 썼는데도 한 달은 
걸릴 것 같습니다. 아래층 청소와 칠 및 내부와 주변 정리하면서 두주간이 지났습니다. 

 

   
 30장의 유리를 갈고서야 
 예전의 모습을 조금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è

 내부 페인트와 청소 및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î

또한 앞으로의 사역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역을 시작 할 때 계획은 복지사역을 시작으로 교육사역, 의료사역을 7년마다 확장해 감으로 20년 
이후 세 가지 사역이 함께 진행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아원사역에서 문제가 발생해 복지사역만 
1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복지사역도 지속 되겠지만 교육사역과 의료사역을 동시에 시작을 해야 할지를 
기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마을/기술학교를 통한 교육사역과 의료사역을 사역의 대상이 꼭 필요로 하는 
부분부터 시작하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요란하지 않되 서서히 넓혀 가려 합니다. 

2018년 연말의 너무도 갑작스런 해결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음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2월부터는 사역의 진행을 위한 건물 내부용도 변경과 외벽공사 및 주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사역을 위한 주님의 인도하심과 정리와 공사를 위한 재정의 채워짐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2019년을 시작하며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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